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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태국은 민간정부 복귀를 달성한 지

금도 민주주의의 퇴보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태국

에서는 2014년 군사정권 돌입 후 5년 만에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총선이 시행

되었지만, 2020년 현재 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쁘라윳 정권이다. 

2017년 헌법에 의해 이루어진 총리 선출이었기에 예측된 결과였다. 이에 반발

하여 2020년 태국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

부 집회가 전개되었다.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히 총리사임과 헌법 개정을 넘어

서, 전례 없던 왕실개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근원에는 선거결과를 부정하

는 군부의 쿠데타와 국왕의 승인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던 이른바 ‘타이식 민

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태국정부는 이들에게 형법

112조(왕실모독죄)를 적용하여 압박하고 있지만, 태국정부와 시위대 간의 이

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정정불안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한편 태국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코로나19 감

염 봉쇄에 성공하는 등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사태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어, 이를 반정부 시위 탄압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2020년 태국 경제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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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20년 현재 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2014년 군사쿠데

타를 이끌었던 쁘라윳 정권이다.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 내각은 2019년 3월 24일 총선거를 거쳐 동년 7월에 출범했다. 

이처럼 군사정권 돌입 후 5년이 지나서야 겨우 민간정부 복귀를 위

한 총선이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군부의 권력 장악이 지속되는 형태

가 되었다. 군부가 작성한 2017년 헌법에 의해 이루어진 총리 선출

이었기에 예측된 결과였다.1) 그렇기에 민간정부 이양을 달성한 지금

도 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훼손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평가해보

고자 한다. 

1) 군부가 지명하는 상원 250명(2019년은 250석, 2024년 이후는 200석)도 총리선출에 
참여 가능하게 했으며, 총리 자격 또한 하원의원 이외의 인물도 가능하게 했다. 상원
(250의석)과 하원(500의석) 합쳐 과반수로 총리를 선출하는데, 이미 군부가 표의 3분
의 1을 확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군부는 총선에 의해 결정되는 하원에서 단 
25%(125석)만 획득하면 되는 것이다.   

이후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국경 폐쇄 및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관광산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태국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혔다. 

태국정부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5월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되자, 경제

활동이 개선되면서 3분기 이후 태국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0

년 1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021년 경기 회복 여부의 불투명

성이 우려되고 있다. 

주제어: 타이식 민주주의, 2020년 반정부 집회, 민주화 운동,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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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태국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전

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집회는 2020년 2월 헌법재판소의 아나콧마이

당 해산명령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

선 7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에 10월 태국정부는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했지만, 집회는 오히려 전국적인 움직

임으로 이어졌다. 이번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도시의 고등학생과 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태국의 청년층이다. 군부의 퇴진 및 의회 해

산, 군사정권이 작성한 현행 헌법의 개정으로 시작된 이들의 요구는 

현재 군주제 개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지금껏 태국 사회에서 왕실 

개혁을 이렇게까지 전면에 내세워 요구한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왕

실 개혁에의 요구는 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선거결과

를 부정하는 군부의 쿠데타와 국왕의 승인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

는 이른바 ‘타이식 민주주의(쁘라차티빠따이 뱁 타이, Prachathipatai 

beap thai)’에 강한 의심을 가지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태국정

부는 이들에게 왕실모독죄에 해당하는 형법112조를 적용하여 압박

하고 있다. 

‘타이식 민주주의’는 그동안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

되어 왔다. 박은홍(2018)은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

하는 민정보다는 ‘좋은 사람(콘디, Khon dee)’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이라고 정의하며, 이 타이식 민주주의에 의해 군부의 

정치개입이 정당화되어 왔으며 쁘라윳 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이

라고 언급했다(박은홍 2018). 타이식 민주주의의 시작은 절대왕정 

붕괴 후 약해진 국왕의 권위를 회복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싸릿 타나랏(Sarit Thanarat, 재임 1959-1963년) 정부로 부터였다. 이 

타이식 민주주의란 서구에서 출발하여 발전해 온 민주주의 개념과

는 상이한 태국 스타일의 민주주의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선거에 의

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국왕의 신뢰를 받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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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의해 통치되는 방식으로서, 본래의 민주주의와는 모순되는 체

제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태국을 회고하는 이 글은 민간정부로서 발족한 쁘라윳 정

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정치 대립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번 대규

모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와

는 어떻게 다른가? 2014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정치과정의 변화는 

무엇인가? 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본고는 이

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한편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태국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

을 미쳤다. 태국은 2020년 3월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여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금

지시키는 등 선제적 대응을 했다. 태국 경제에서 관광수입이 차지하

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강력한 방역 조치였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의 제한은 즉시 경제침체로 나

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봉쇄에 성과를 거둠으로써 2021년 

경제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기대 받기도 했다. 

2020년 연말에 태국 내 외국인노동자(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중심으

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타격

이 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0년 9월부터 태국은 주요 경

제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태국은 

이처럼 코로나19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한 모범국가로 국내외

에서 평가받은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시

위대의 정치적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명과 암에 대해서도 주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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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태국 정치 

1.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격화하는 학생주도 반정부 집회

 

2020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대규모 반정부 집회는 국내외 언론의 많

은 주목을 받았다. 이 운동의 발생 배경은 무엇이며, 누가 참여하고 있

는가?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번 운동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야당 아나콧마이

당을 2020년 2월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을 명령했다. 아나콧마

이당은 민주화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2019년 

총선을 통해 제 3당으로 급부상한, 군부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

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동당은 결국 강제 해산되었으며, 타

나턴 쯩룽르엉낏(Thanathon Juangroongruangkit) 당 대표 및 당 간부 

16명의 참정권이 10년 동안 정지당했다(Newsclip.be 2020/03/09). 아

나콧마이당의 타나턴 당 대표가 선거 활동 당시 소속당에 선거자금

으로 약 1억 9천만 바트를 대출해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대출이 아닌 개인 후원금이라고 판단하여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결

론지었다. 태국에서는 개인이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을 1년에 

1천만 바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

어 이 판단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日本経済新聞　2019/12/11). 헌법

재판소의 편중된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과 

2014년 탁씬파 정당이 승리한 총선거를 무효 처리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여당이었던 탁씬파 정당을 선거위반으로 해산 명령한 

바 있었다(今泉 2019: 5). 이처럼 태국에서는 2006년 이후 사법의 

정치 개입, 특히 군부와의 정치적 결탁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일에 헌법재판소가 쁘라윳 총리의 군 관사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주장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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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힘이 실리고 있다.2)

아나콧마이당의 강제 해산은 즉시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가

져왔으며 도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반정부 집회가 촉발됐다. 산발적

으로 일어나던 시위는 그 후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태국정부의 

비상사태선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3) 7월에 대학 및 공

립학교의 등교가 정상화되자 재개되었다. 이 때 시위대를 다시 집결

시킨 계기가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세계적 에너지 드링

크 회사 레드불(Red Bull) 공동 창업주의 손자 워라윳 유윗타야

(Vorayuth Yoovidhya)가 2012년에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8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은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다(The Guardian 2020/10/04). 다른 하나

는 반정부 활동을 벌이던 완찰름 쌋싹씻(Wanchalearm Satsaksit)이 

정부의 체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사실이 알려

졌다. 이에 태국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가의 납치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6월에 일어났다(George Wright & 

Issariya Praithongyaem 2020/07/02).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방콕을 중심으로 재집결된 시위대는 그 후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었

고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학생 등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반정부 집회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후쿠토미(2020)에 의하면, 이번 집회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강력한 특정 지도자가 없으며, 비폭력과 평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운동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문

화적 수단과 표현 방식들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청년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햄타로의 주제가를 개사해 정

2) 야당은 쁘라윳 총리가 전역 후에도 군 관사에 거주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
며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소한 바 있었다(ASEAN Express 2020/12/03). 

3) 오프라인 현장 집회는 중단되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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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비판하고, K-POP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한다. 태국정부가 무력 

통제에 사용하는 최루액을 섞은 고수압 물대포에는 노란색 고무오

리 러버덕(Rubber Duck)으로 맞선다.4) 특히 집회현장에서 많이 보

이는 문화적 표현 중 하나로 세 손가락 사인이 있다. 검지와 중지, 

약지를 펼쳐 드는 이 세 손가락 사인은 미국 영화 헝거게임(The 

Hunger Games) 시리즈에서 차용했다. 이 사인은 2014년 군부쿠데타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서 반정부운동

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福冨 2020/11/30). 인터넷에 능숙한 청

년층이 다수로 구성된 이번 집회는 정보공유와 집결, 해산에 사회관

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NS를 통해 해외에 

태국의 상황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연합뉴스 2020/ 

10/19).

이번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2014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현재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에의 반발이다. 2019년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총선거를 실시한 후에도 쁘라윳 총리가 연임하게 되자, 여기에 

반발한 시민들은 군부의 정치적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국

회 해산과 총선거 실시, 2017년 헌법 개정을 원한다. 현행 헌법으로

는 의회 해산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군부 지명의 상원 

250명이 총리 선출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회가 해산해도 다시 여당의 

인사가 총리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반정부 

집회는 기존과 다르게 왕실개혁의 요구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관심이 군주제 개혁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태국에서 

국왕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금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어째서 지금껏 전례 없던 왕실개혁까지 거론되

4) 태국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부상한 노란색 고무오리 러버덕은 홍콩 경찰의 무력진
압에 우산으로 맞선 홍콩시위와 그 모습이 비슷하며, 거기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주영(2021)에 의하면, 이번 태국과 홍콩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의 주체인 청년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로 연대하며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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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을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현 국왕 개인의 자

질 문제와 왕실과 군부와의 연계 움직임이 민주화 세력을 자극했다. 

지금껏 태국에서 국왕에 대한 권력과 권위는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

지해 온 측면이 크다. 특히 지금의 태국 왕실에 대한 권위는 그 대부

분이 푸미폰 전 국왕 개인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경애로부터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와치라롱껀 국왕은 선친과 같은 

도덕성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

난 속에서도 독일 등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그 과정에서 도덕적

이지 못한 사생활 문제가 함께 거론되면서 왕실에의 비난의 목소리

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Pavin Chachavalpongpun 2020/05/ 

15).5) 

현행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

에서 때로는 국왕이 헌법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6) 푸미폰 

전 국왕이 그러했다. 약 70년간 재위했던 푸미폰 전 국왕은 도덕적이

고 친근한 국왕, 국민에게 봉사라는 국왕으로서 국민 다수에게 절대

적 존경을 받았다. 이러한 국민의 존경을 바탕으로 과거 푸미폰 국왕

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한 사건이 크게 두 번 있었다. 군사정권

과 학생이 맞선 1973년 10월 학생혁명과 1992년 5월 민중과 군부가 

대립하여 발생한 유혈사태가 그것이다. 푸미폰 전 국왕은 이때에 군

사정권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의 편에 서서 사건을 수습했는데, 이 

두 번의 사건을 계기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푸미폰 국왕은 2006년 

5) 와치라롱껀 국왕에 대한 비판과 폭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해시
태그 운동으로도 전개되었다. 특히 트위터는 페이스북과 다르게 실명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번 온, 오프라인 운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6) 국왕이 ‘정치 위의 존재’로서 헌법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태국 정치의 
특징이다(Tongcha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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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씬 총리를 몰아내기 위해 일어난 쿠데타에서는 군부의 편에 서게 

된다. 민주주의의 수호도 왕실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협하는 요소가 

없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아마도 탁씬이라는 태국 정치 역사상 전례 

없던 강력한 총리의 등장이 왕당파에게 매우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

을 것이다. 1990년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정치 무대에서 표면적으

로 퇴장해야 했던 군부에게 있어 2006년 쿠데타는 군이 다시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국왕이 군부쿠데타를 승인함으

로써 군부의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국왕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

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탁씬정권과 국왕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구

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왕에 의한 쿠데타의 승인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왕실과 군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태국에서 쿠

데타는 정권을 획득하고 정권을 교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후 현 쁘라윳 정권까지 총 19번

의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그 중 13번의 쿠데타7)가 성공했다. 군부는 

와치라롱껀 국왕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었다. 군

부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국왕이 섭정을 두지 않고 해외에 머물 수 있게 헌법을 수정하고, 왕

실재산 관리의 권한을 국왕에게 부여했으며, 2019년 10월에는 국군

부대의 일부를 국왕의 부대로 이동한다는 내용8)의 긴급칙령을 선포

한 바 있었다(김홍구․이미지 2020: 86-87). 

군주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온 상황에서 쁘라윳 총리는 군주제

를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사실 반정부 운동을 전개

하고 있는 이들이 요구하는 군주제 개혁이란 군주제의 폐지를 의미

7) 1932년 6월 입헌혁명, 1933년 6월, 1947년 11월, 1948년 4월, 1951년 11월, 1957년 
9월, 1958년 10월, 1971년 11월, 1976년 10월, 1977년 10월, 1991년 2월, 2006년 9월, 
2014년 5월에 일어난 총 13번의 쿠데타가 성공했다(外山 2016: 71).

8) 제1, 제11 보병연대의 인사권 및 예산 권한을 왕실근위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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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입헌군주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태국

은 1932년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왕실

과 군이 밀접하게 결탁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태국은 헌법의 공포와 폐기를 반복하는 국가이다. 참고로 2017년 헌

법은 태국에 있어 20번째 헌법이 되는데, 국왕의 권한은 1932년 입

헌혁명 직후 공표된 인민당에 의한 1932년 잠정헌법에서 가장 엄격

하게 제한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수정되고 확대되어 왔다

(外山 2016: 70). 가쓰오(2020)는 이번 왕실개혁이 나오게 된 근본적

인 이유는 현행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

의 체제’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樋泉 

2020/10/03). 즉 이번 왕실개혁에의 요구는 지금껏 정치 불안이 발생

할 때마다 국왕이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던 ‘타이식 민

주주의’에의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부의 정치 개입이 국왕의 

쿠데타 승인에 의해 정당화되는 이러한 정치패턴을 개혁하지 않는 

한, 완전한 민주주의에의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타마다(2013)

에 따르면, ‘국왕이 원수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1978년에 처음으

로 헌법에 포함되었는데, 1991년 헌법에서 지금의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로 변경되었다. 이 표현에는 군주가 국가원수인 일반

적인 입헌군주제가 아닌, 군주가 정치 헤게모니를 획득한다는 특수

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

주의 체제’가 1946년에 즉위한 푸미폰 전 국왕 개인의 능력에 의존

하고 있기에 ‘푸미폰 체제’라고 명명했다. 이 푸미폰 체제는 민주정

치와 친화성은 있지만 군주에게 상징 이상의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

에, 민주화와는 공존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玉田 2013: 19-21). 푸

미폰 국왕의 부재에 따라 견고했던 군주제의 지위는 강하게 흔들리

고 있다. 

학생 시위대는 왕실개혁과 관련하여 2020년 8월 10일 ‘탐마쌋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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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연합전선’이라는 이름으로 10가지 요구가 담긴 선언문을 발표

했다. 선언문에는 형법 112조(왕실모독죄)의 폐지, “누구도 왕을 고

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 제6조의 폐지, 2018년 왕실재산

법과 왕의 자문기구 추밀원의 폐지, 왕에 의한 쿠데타 승인 금지 등

의 10가지 요구가 담겨있다(Prachatai 2020/08/11).9)

쁘라윳 총리는 시위대가 요구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부 논

의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지만, 그 외 총리사임 및 왕실개혁

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태국정부는 이

들 시위대에 대해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여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독일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연설한 

시위지도자 등 13명에게 왕실모독죄가 적용되어 1월 7일에 경찰 조

사를 받았다(Komchadluek 2021/01/07). 2021년 1월 현재 41명이 왕

실모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TV 2021/ 

01/13). 

2. 정치대립의 변화

사실 지금까지 태국에서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

은 2001년에 탁씬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대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1년 총선으로 선출된 탁

씬 전 총리는 4년 임기를 마치고도, 2005년 총선에서 하원 4분의 3을 

획득하여 압승하면서 총리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태국 정치 

9) 학생연맹의 왕실개혁과 관련된 10가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6조의 폐지 
② 형법 112조의 폐지 ③ 2018년 왕실재산법의 폐지 ④ 왕실 예산 배정액을 국가 
경제 여건에 맞게 삭감 ⑤ 국왕 직속 부대 및 추밀원 등 폐지 ⑥ 왕실에의 기부금 
중단 ⑦ 국왕의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⑧ 군주제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신격화 교육 
및 홍보 중단 ⑨ 군주제 비판을 이유로 관련 사망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조사 ⑩ 
국왕의 쿠데타 승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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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상 유례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탁씬 축출을 위한 쿠데

타가 2006년에 발생했다. 탁씬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다수의 태국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은 확실하다. 2001년부터 2014년 

쿠데타 발생 전까지 태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총선에서 탁씬파 정당

이 승리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군부는 강력한 힘

을 가진 탁씬이 탄생한 배경이 헌법에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 개정 

작업에 공을 들이게 된다(今泉 2019: 3). 태국에서 가장 민주적이라

고 불리는 헌법이 1997년 헌법이었는데, 바로 그 민주적 헌법으로 

선출된 총리가 탁씬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부에게 있어 

본인들이 작성한 2007년 헌법은 실패였고, 2019년 선거를 승리로 이

끈 2017년 헌법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반탁씬파는 

2006년 쿠데타 후 이루어진 2007년과 2011년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

다10). 2011년 총선거에 의한 탁씬파의 재집권은 2014년 또 한 번의 

쿠데타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혼란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씬 전 총리를 지지

하는 세력과, 탁씬의 친서민 정책에 불만을 가진 반탁씬파의 대립이

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 및 도시의 저소득층 등 태국사회에서 상대

적으로 소외층에 속한 사람들은 탁씬파로서, 도시 중간층과 기득권

층에 속한 사람들은 반탁씬파로서 서로 대치했다. 태국은 아시아 신

흥국 중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 정도가 매우 큰 사회인데, 도시와 농

촌 간의 극심한 빈부격차 및 불균형으로 인한 계층 간 대립이 탁씬파

와 반탁씬파의 대립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동안 반탁씬파의 행보를 

보면, 탁씬파를 이기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에는 군부

의 쿠데타를 적극 지지했으며, 마침내는 군에 의한 장기간 정치 개입

10) 탁씬파 정당은 2001년, 2005년, 2007년, 2011년 이루어진 모든 총선에서 승리했다. 
2006년과 2014년은 헌법재판소가 무효처리했지만, 이 두 번의 선거를 포함하면 6
번의 선거 모두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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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용인하며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도 묵인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정치과정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군부의 입장 변화

이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태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되

는 과정에서 쇠퇴했던 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2006년 쿠데타를 계기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6년 쿠데타 당시만 해도 군부는 스스로가 잠정

적이고 일시적인 정권임을 표명하며, 실제로도 1년 3개월 후에 민간정

부에 정권을 이양했다(重冨 2020: 4). 그러나 2014년 쿠데타는 달랐다. 

군부의 통치는 5년에 달했으며, 총선 후의 행보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

을 보였다. 예전에는 민간이양 후 군부가 정치로부터 한발 물러났다면, 

이번에는 군이 직접 군부계 정당을 창당하여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치무대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2019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탁씬파 프어타이당은 농

촌, 특히 북부와 동북부의 지지를 받았으며, 군부계 정당 팔랑쁘라차

랏당은 도시 또는 중부에서 지지를 받았다. 여기서 기존의 탁씬파 

- 반탁씬파라는 대립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아나콧마이당

이라는 신생 정당의 부상이었다. 아나콧마이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희

망하는 방콕 중간층과 청년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기존 탁씬파

에는 탁씬을 지지한다기 보다는, 군의 개입을 용인하는 반탁씬파의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重冨 2020: 5-6). 

즉 탁씬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군부의 정치개입을 찬성할 수

는 없는 사람들이 아나콧마이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아나콧마이당은 공신력 있는 야당으로서 탁씬파 정당인 

프어타이당보다도 반군부적 성향이 강하다. 국군부대의 일부를 국

왕의 부대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담긴 긴급칙령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도 아나콧마이당이었다. 2020년 2월에 아나콧마

이당이 강제해산되면서 81명의 하원 중 54명이 아나콧마이당의 이

념을 이어받은 신당, 까우끌라이당(당 대표: 피타 름짜른랏[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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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jaroenrat], 1981년생)을 창당하여 이적했다(酒向 2020: 5).  

정당성이 부족한 현 쁘라윳 정권에 대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소(NIDA: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가 2020년 9월에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지지율 1위와 2위 모두 야당으로 나타났다. 

1위는 탁씬파 정당 프어타이당(19.4%)이었고. 2위는 정당법위반으

로 2월에 해산한 아나콧마이당의 소속 의원들이 결성한 까우끌라이

당(12.7%)이었다. 3위와 4위는 집권여당 팔랑쁘라차랏당(12.4%)과 

민주당(7.4%)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도 

41.6%에 이르렀다(Newsclip.be 2020/09/28).11) 태국 국민의 과반이 

현 정권의 퇴진 요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연합뉴

스 2020/08/23). 

한편 태국에서는 쿠데타 후 6년 만인 2020년 12월 20일에 76개도

(Changwat, 짱왓) 지방행정기구(PAO) 위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NNA ASIA 2020/12/22).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집권 여

당에서 20개도, 야당 프어타이당에서 9개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해당한 아나콧마이당도 타나턴이 주축이 되어 후속 단체를 결성

하여 다수의 후보자를 입후보했지만(毎日新聞 2020/12/20), 자치단

체장에서는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채 전패했다(日本経済新聞 

2020/12/21)12). 타나턴은 지방선거의 실패원인과 관련해서 태국사회

에서 여전히 민감한 군주제 개혁에 대한 단체의 견해가 선거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변화를 

원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Bangkok Post 

11)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는 쁘라윳 총리가 18.6%로 1위, 프어타이당의 여성 정치가 
쑤다랏 께유라판(Sudarat Keyuraphan)이 10.6%로 2위였다. 한편 총리에 적합한 인
물이 없다는 답이 54.1%에 달했다.

12) 아나콧마이당은 42개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52개도 지방의회의원 선출에 입후보
했지만, 지방의회의원에서 18개도 55명만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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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왕실개혁은 태국사회 전반에서 아

직까지는 민감한 문제이며, 야당 프어타이당마저 언급하기 조심스러

워 하는 이슈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적 문제 발생- 쿠데타- 

국왕 승인- 헌법 폐지- 새 헌법 제정- 총선거 후 민간이양>과 같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달성은 불가능

에 가깝다. 민주화로 가기 위한 앞으로의 여정은 그리 녹록치 않지

만,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Ⅲ. 태국 경제와 국제관계 

1. 코로나19와 태국 경제 

2020년 태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코로나19였다. 태국 중

앙은행은 2020년 경제성장률을 -6.6%로 전망했다(Reuters 2021/ 

01/09)13). 이는 1997년 아시아경제위기 때의 -7.6%(1998년) 이후 가

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에 해당한다. 쁘라윳 정권은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의 감염방지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리고 가장 최근의 2021년 1월 6일에 9차 연장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 기간은 최초 발표일 2020년 3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8

일까지가 되었다. 물론 이번 발표는 2020년 12월 17일 이후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른 조치였다. 원래 비상사태는 최초 선포일로부

터 4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

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장기

13) 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분기(1~3월) -2.0%, 2분기(4~6월) -12.1%, 3분기(7~9
월) -6.4%로 나타났다(MUFG 2020b/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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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태국정부가 반정부 세력을 억제하고 탄압하

기 위해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

기했다.  

그렇다면 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실제로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으며, 태국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주요 수

치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2020년 1월 13일에 최초로 보고되었

다. 3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수가 2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태

국정부는 2020년 3월 26일 태국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야간

시간(22:00-4:00) 외출금지, 쇼핑몰 영업 금지 및 오락시설 폐쇄, 외

국인 입국금지와 국경 폐쇄 등 경제활동을 엄격히 규제한 방역조치

를 강행했다. 특히 국경의 폐쇄 및 외국인 입국금지는 GDP의 10%이

상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 관광수입임14)을 생각하면 매우 파격적

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경제활동 규제는 태

국 경제에 즉시 타격을 입혔다. 수출과 공공투자, 개인소비, 관광 부

문이 축소되면서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12.1%로 폭락하여 아

시아경제위기 이후 태국은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15) 가계부채

는 12년 만에 최고에 달했고, 고용시장은 위축했다. 태국에서 생산되

는 자동차의 절반은 해외수출이 차지하는데, 바트화 가치가 오르면

서 직격타를 받았다. 달러 대비 바트화는 2020년 4월 이후 10.9%나 

상승했다 (Reuters 2021/01/09). 이처럼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출시장

에 바트화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경쟁력을 상실해 수출에 많은 어려

움을 겪었다.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대응책을 모색 중이지만 바트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14) 코로나 쇼크 이전의 2019년에는 약 4,000만 명의 외국인이 태국을 방문했다. 이들
에 의한 지출은 GDP의 11.4%를 차지했다(Reuters 2021/01/09).  

15) 2분기 수출은 전년대비 -17.7%, 수입은 -25%로 폭락했다(MUFG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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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했다(한국금융 2020/12/01). 

관광 분야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에 의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 특히 태국의 항공업계도 직격타를 맞았다. 

국영기업이었던 타이항공은 만성적 적자 경영에 더해 코로나 쇼크

까지 겹치면서 결국 6월에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16). 타이항공

의 최대주주인 태국 재무부는 파산 대신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타이항공

의 법적지위를 국영기업에서 일반주식회사로 변경했다(Kotra 2020/ 

11/24). 4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던 타이항공은 2020년 12월말부터 태

국 국내선 방콕-치앙마이, 방콕-푸켓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부로 새로 취임한 태국중앙은행 세타풋 쑷티왓나

르풋 (Sethaput Suthiwartnarueput) 신임 총재는 동월 20일 첫 기자회

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광관객수는 2019년 약 4,0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약 67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17) 

태국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태국의 정치적 상황이 국내소비와 

관광산업의 위축 등 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

하며 반정부 시위를 경계했다(MUFG 2020a: 3). 그러나 현 상황에서 

반정부 집회 자체가 경제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방역 조치와 함께 적

극적인 경제 지원책을 펼쳐왔다.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50%로 인하하고, 약 2조 5천억 바트를 투입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

16) 2018년에는 2억 6,724만 달러, 2019년에는 3억 9,261만 달러의 순손실을 보고했고, 
2020년 6월 말 기준 총 109억 6,514만 달러의 채무 보고를 하는 등 만성 누적 적자
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Kotra 2020/11/24).

17) 태국정부 관광청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0명을 기록했으며, 관광이 재개된 10월에도 1,201명에  
       그쳤다. 



98  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을 실시했다(이재호 2020).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

로 경제 침체가 컸지만, 감염상황이 빨리 진정되면서 경제가 효과적

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반대로 태국에

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5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거의 제로를 유지하는 등 현 정권의 

코로나19 대책은 감염 봉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朝日新聞 

2020/07/20). 이에 따라 관광이 재개되는 등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가 완화되었다(桑田 2020: 2). 2020년 7월부터 일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데에 이어 10월부터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재개되

었다18). 태국정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특별관광비자(STV: Special 

Tourist Visa)를 마련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최

장 27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방역을 명분으로 2020년 3월 선포된 국가비

상사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에서도 계속

해서 연장되었다. 과거 태국정부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때마다 비

상사태를 선포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시켜왔다. 이처럼 

태국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반대파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었다. 명분이 부족한 비상사태의 연장은 코로나19를 시위대의 정

치적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0년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은 -6.4%로 크게 개선되었다. 실

제로 태국 중앙은행이 10월 30일 발표한 9월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

면 특히 개인소비, 민간투자 부문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태

국은 2021년 경제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주목받

기도 했다(Michelle Jamrisko & Simon Flint 2020/12/17). 

18) 비자 발급 및 코로나19 치료비가 보장되는 보험가입,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14일 
의무격리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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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가 다시금 불투명

해졌다. 2020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되면서 향후 경제 회복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

황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움직임 속에 태국에서

도 그동안 잘 봉쇄했던 코로나19는 12월 19일 신규 확진자수 576명

이 발생하면서 2차 확산이 일어났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2월 초에 

정점을 찍었지만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1년 2월 16일 기준 일일 확

진자수는 72명, 총 확진자수 24,786명, 완치자 23,563명, 사망자 82

명을 기록했다.19) 태국정부는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도, 2020년 10월부터 재개된 외국인 관

광객 입국에 대한 허용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회복세로 돌아선 경

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2. 국제관계 및 한태관계

2019년 태국이 총선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정부로 복귀한 것에 대

해 국제사회는 깊은 격려와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

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절망으로 

바뀌었다. 2020년 2월 헌법재판소의 아나콧마이당에 대한 해당 판결

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고조시켰다. 미국과 EU는 성명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는 해당 결정의 재고를 촉구했다.  

태국정부의 반정부 시위대의 무력 제압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

제인권단체는 태국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을 비난하며 평화

적 시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The Nation 2020/ 

19) https://news.google.com/covid19/map?hl=ko&mid=%2Fm%2F06qd3&gl=KR&ceid= 
KR%3Ako (접속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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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유엔도 태국정부가 평화적 시위를 허용하고 체포된 시위자

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United Nations Human Rights 2020/ 

10/22). 이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12월에 태

국정부가 왕실모독죄를 악용해서 반정부 시위대를 제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태국정부에 중단을 요구했으며, 더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부합하도록 왕실모독죄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The 

Nation 2020/12/18). 미국 상원의원도 2020년 12월에 태국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태국 내 평화적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촉구하는 결

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통해 2017년 헌법의 비민주적 측면과 

2019년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흠결, 아나콧마이당에 대한 해

산결정이 불공정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The Nation 2020/12/04). 

이에 태국 상원의원들은 즉시 미국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비

판하며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angkok Post 2020/12/08). 

한편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태국 현지 언론에 ‘태국 

민주화지지 성공회대 모임’의 연대활동이 소개되기도 했다(Prachatai 

2020/11/15). 한국의 성공회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모임은 

시위대의 진압에 사용되는 있는 한국산 물대포의 수출을 중단하

고,20) 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내 언론에서도 주목받았다(중앙일보 2020/ 

11/28). 

한국과 태국의 정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2020년 

한태관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태국

은 아세안 제2의 경제대국이자 신남방정책 협력대상국으로서, 특히 

20) 태국 경찰의 무력 사용 및 강경진압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시위
대 진압에 사용된 고수압 물대포가 한국산임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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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2019년에는 양국 정상이 서로 방문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뜻 

깊은 한 해가 전개되었었다. 4차 산업 및 물관리, 스마트시티, 철도, 

EEC투자,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가 체결되는 등 양

국이 향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코

로나 사태가 더욱 아쉬움이 크다. 2020년부터 협력내용이 이행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암울했

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대 태국 5대 수출입 통계를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19.5%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7.0%를 기록했다

(kotra 방콕무역관).  

한국과 태국 모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우

려되는 가운데, 반대로 급속도로 성장한 분야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

기가 실천되는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시장이 그것이다. 일례로 태국

에서는 게임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Express 2020/08/19).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모색하고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국정부가 추진 

중인 ‘타일랜드4.0’에 지속적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

요하다. IT 및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분야에 강한 우리에게는 

코로나19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

면 2020년 10월에 코트라 방콕 무역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가 설

치되어,21) 향후 한국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수출을 지원한

다. 2019년에 코트라와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그리고 국토

교통부와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첫 행사로 2020년 12월 16일 한국-태국 스마트시

21) 태국 외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터키 등 4개국의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 설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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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날(Thailand-Korea Smart City Day)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

최되어, 한태 양국의 13개 지자체, 관련 기관 및 기업에서 약 200명

이 참석했다(이코노믹포스트 2020/12/17).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

로 삼아 디지털경제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Ⅳ. 나가는 말

태국 중앙은행은 2021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했으며

(Reuters 2021/01/09), 까씨꼰 리서치 센터(Kasikorn Research Center)

는 +2.6%로 예상했다. 이처럼 태국 경제는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

세에 들어섰지만, 변수는 있다. 특히 태국처럼 외수중심의 수출형 경

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세계 경기의 회복 여부가 태국 경제를 크게 좌우할 것이

다. 태국 경제를 지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분야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태(약 4,000만 명)로 회복하기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21년 외국인 관

광객 수를 500만 명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금 가장 큰 이슈인 태국에

서 전개되고 있는 반정부 집회가 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정불안이 장기화되면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투자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 다만 

2020년 연말부터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현장 집회는 

주춤하지만,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헌혁명 후 태국의 정치과정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패

턴이 있다. 태국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군부가 쿠데타

를 일으키고 국왕이 성공여부를 승인한다. 쿠데타가 승인되면 헌법

은 즉시 폐지되고, 잠정헌법 하에 군부에 의한 잠정정권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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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영구헌법) 제정 작업에 돌입한다. 새 헌법이 완성되면 총선

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민간정부가 발족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

되었다. 즉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와 쿠데타를 승인하는 국왕이 정

치적 갈등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타이식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적인 원칙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민주적 방법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이다. 그 민주적 방법이 바로 선거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

요한 요소인 선거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타이식 민주주의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푸미폰 국왕의 서거 후 왕권이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식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대중적 지지

를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토대학의 타마다(玉田) 교수에 의하

면, 태국에서는 탁씬정권 탄생 후 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다수의 표를 획득하기 위

한 경쟁이 아닌, 선거 실시 여부와 선거 결과 인정 여부에 대한 경쟁

이었다. 군부가 2007년과 2017년 헌법을 공포 전에 전례 없던 국민

투표에 부친 것도 이와 같은 ‘선거(실시 여부)’를 둘러싼 경쟁의 일

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군부로서는 비민주적 정권을 정당화하

기 위해서도 선거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

끼고 있기 때문이다.22) 이처럼 타이식 민주주의는 많은 모순과 한계

를 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 반정부 집회는 국왕이 정치에 관

여하는 타이식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의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군의 정치개입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군과 왕실과의 밀

접한 연계를 경계하고 국왕의 쿠데타 승인을 금지해야 한다. 이것이 

완전한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원하는 청년층들이 왕실개혁을 외치

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현재 정부와 시위대의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

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처럼 지금 태국

22) 玉田芳史. “タイ情勢.” Japan National Press Club (JNPC) 기자회견.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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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민주화를 향한 절체절명의 변곡점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그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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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ailand 2020:

Doubt about Thai-style Democracy and Changes in the 

Political Process

KIM Hongkoo·LEE Mij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review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ai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year of 2020. Thailand is still being criticized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ssu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after the 

transition to a civilian government. Although a general election was held 

to return to a civilian government after five years of military regime from  

2014, it is still the Prayut regime that rules the country. This was predicted 

as the 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was held by the 2017 Constitution. In 

response to this, large-scale anti-government protests, led by students 

yearning for democracy, were held in Thailand in 2020. Their demands 

went beyond the resignation of the prime minister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extended to an unprecedented royal reform. This was 

caused by strong doubts about the so-called Thai-style democracy, where 

the election results were rejected, and the military coup and king's 

approval of the coup brought political stability. The Thai government is 

putting pressure on them by applying Article 112 of the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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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èse-majesté law). As neither the Thai government nor the protesters 

are likely to narrow the disagreement, the protests seem to be prolonged. 

The Thai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since March 2020 

and has been highly recognized for its successful containment of the 

COVID-19 outbreak. However, as the state of emergency extends, the 

government is being criticized for taking advantage of the pandemic to 

suppress anti-government protests. The Thai economy in 2020 recorded 

its worst in 22 years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Its quarantine 

measures, such as the border closure and ban on entry of foreigners, in 

particular, wreaked havoc on its economy that is highly dependent on the 

tourism industry. As the pandemic began to subside in May as a result of 

the Thai government's preemptive and proactive measures, the Thai 

economy started to recovery after the third quarter with improved 

economic activity. As COVID-19 transmission became higher again in 

mid-December 2020, however, it seems uncertain if the economy will 

recover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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